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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슬레, “국내 판매 분유 제품 안전하게 섭취 가능”…

글로벌 리콜 관련 엄격한 내부 품질 기준 통해 선제적 조치 시행

 

네슬레, 영유아 건강이 최우선 가치...현행 규제를 상회하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 관리
강조
 
네슬레, 업계 최초로 문제 가능성 발견 및 규제기관과 업계 전체에 관련 사실 관계를
알리는 등 즉각적 대응 착수
 
국내 판매 제품은 모든 관련 규정을 충족, 안전하게 섭취 가능…앞으로도 엄격한 품질
관리 및 투명한 정보 제공 약속
 

사진자료: 네슬레, “국내 판매 분유 제품 안전하게 섭취 가능”

 



2026년 1월 30일 – 네슬레코리아는 최근 해외 일부 국가에서 진행 중인 영유아용 조제분유
리콜과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일루마 제품은 전량 관련 규정을 충족하고 있으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에서도 공식 확인된 내용이다.

 

네슬레는 영유아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기업으로서, 모든 영유아용 조제분유 제품
에 

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GMP)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포함해 현행 규제를
상회하는 

글로벌 수준의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출고 전 1,200회 이상의 정밀한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네슬레코리아는 해외 일부 시장에서 시행중인 리콜이 실제 위해 사례 발생에 따른 조치가
아닌, 

잠재적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까지 네슬레 제품과 질병 발생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의료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
다.

 

네슬레, 업계 최초로 문제 가능성 확인 후 선제적 대응 착수

지난해 말 네슬레는 고도화된 자체 검사 프로토콜을 통해 유럽의 한 생산 시설에서 제조된
일부 배치에서 

극미량의 세레울리드(cereulide) 존재 가능성을 업계 최초로 감지했다. 이후 심층 조사 결
과, 

글로벌 업계 공급 업체로부터 공급된 특정 아라키돈산(ARA) 오일의 오염이 원인임을 확인
했다. 

네슬레는 자사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전반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Bacillus cereus)가 검출
되지 않았으며, 

해당 이슈와 관련된 질병 사례 역시 전 세계적으로 단 한 건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기준에서 세레울리드에 대해 합의된 안전 허용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네슬레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세레울리드
검출 불가

(Non-detectable)’ 수준을 영유아용 조제분유의 내부 품질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일부 국가의 규제 수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으로, 네슬레는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국가의 제품에 대해 보다 이른 단계에서 예방적 리콜을 실시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네슬레의 원칙에 따른 결정이다.

 

네슬레는 세레울리드 가능성을 가장 먼저 발견해 규제기관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업계 전체
에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유한 최초의 기업이다. 네슬레가 제공한 정보는 타 제조사들이 후속 조치를 취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며, 네슬레는 이번 대응 과정에서도 투명성, 신속성, 책임감을 원칙으로 삼았
다.

 

또한 네슬레는 생산 과정에서 해당 공급 업체로부터의 아라(ARA) 오일 사용을 즉시 중단했
으며, 

다른 공급 업체의 오일에 대해서도 세레울리드 존재 여부를 체계적으로 검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 생산 공장에 이미 적용되었으며, 네슬레는 안전한 영유아용 조제분
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

 

국내 유통 제품은 모두 관련 규정 충족, 안전하게 섭취 가능

국내 유통 제품의 경우 관련 배치코드를 검증한 결과, 해외 리콜의 원인이 된 오염 원료는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에서도 국내 제품 전량이 

모든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 네슬레코리아는 국내 소비자가 일루마
제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으며,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과 예방적 조치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네슬레는 업계 최초로 문제를 발견하고 공유한 기업으로서,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검
사 

프로토콜을 포함한 업계의 관행과 기준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이를 통
해 

식품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네슬레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일루마 제품은 모든 규정을 충족한 안전한 제
품”이라며 

“앞으로도 네슬레는 더욱 엄격한 내부 기준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영유아 건강을 최우선으
로 지키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보 공유와 최고 수준의 품질 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슬레코리아에 대하여]

네슬레(Nestlé S.A.)는 스위스 브베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식품회사로, 

1866년 설립 이후 전 세계 185개국에서 제품을 판매 중이다. 

네슬레는 ‘음식의 힘을 통해 현재와 다음 세대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We unlock the power of food to enhance quality of life for everyone, 

today and for generations to come)’는 

모토 하에 커피, 초콜릿 및 제과, 펫케어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걸쳐 2천 개 이상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네슬레 한국법인인 네슬레코리아 유한책임회사는 커피, 제과, 뉴트리션, 헬스사이언스, 펫
케어 등의 

사업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네스프레
소, 스타벅스 앳홈, 

킷캣, 프루팁스, 퓨리나 등의 주요 브랜드가 포함된다.

 


